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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 

감자(Solanum tuberosum L.)는 칩, 프렌치프라이, 플레이크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이며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

작물이다. 국내 감자 봄과 여름 재배 작형에서 고온 건조한 환경으로 인한 건조스트레스로 감자 생육 불량 및 생산량이 감소하

여 건조스트레스에 강한 감자 품종의 육성이 필요하다. 본 연구는 Polyethylene glycol(PEG) 처리를 통해 선발된 감자 실생 

계통들에 관수 조절을 통한 건조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건조스트레스 저항성 정도를 평가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생 계통은 건조스트레스에 저항성이 있는 산테, 갈라 등의 감자 유전자원간에 교배를 통해 획득한 680

립 진정 종자를 PEG 첨가 배지에 치상하여 발아시킨 후 포트에 정식 및 경삽을 통해 최종적으로 65계통에서 씨감자를 수확하

였다. 2년 동안 대관령 비가림 하우스에서 사각 플라스틱 상자에 실생계통을 반복별로 3주씩 파종하였으며 대조 품종은 수미

를 사용하였다. 건조스트레스 조성은 점적관수방법을 통해 대조(7일 간격 관수), 건조(14일 간격 관수), 과건조(28일 간격 관

수)처리를 하였다. 조사 항목으로는 실험 처리별로 엽록소 함량(SPAD), 경장(cm) 등 지상부 특성과 근장(cm), 괴경 수, 무게 

등 지하부 특성을 조사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 

점적관수를 활용한 건조 수준 처리에 따른 2년 평균 엽록소 함량(SPAD)은 건조 수준별 처리와 대조처리간에 큰 차이가 없었

으며 과건조 처리에서 대조 품종에 비해 선발 계통들에서 SPAD함량이 높아 건조스트레스에 강한 것으로 예상된다. 건조 수

준 처리에 따른 경장은 건조스트레스가 강할수록 경장은 짧았으며 선발 계통들은 대조 품종에 비해 건조한 환경에서 경장이 

길어 생육이 우수하였다. 근장은 과건조 처리에서 대조처리보다 길었으며 선발계통들이 대조품종에 비해 건조스트레스에 강

한 것으로 판단된다. 선발 계통들의 괴경 수 및 무게는 건조 스트레스가 강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부 선발 계통에

서 대조품종에 비해 건조한 환경에서도 괴경 수, 무게 등의 수량성이 우수하여 유망한 계통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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